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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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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영상사업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
큐(자서전), 단체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문의 : 02-2004-8279

본사는‘현대불교영상사업단’을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시각과청각을동
시에자극하는생생한메시지전달력으로이
미지형성및설득력이빠르고정확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사업안내

■현대불교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영상학강사)

가을금풍(榨風)이자리를지나가니
진여본체(眞如本體)가드러나고
산새울음소리가이산중(山中)에가득하니
법계(法界)가일가(一家)를이루도다.
산빛물빛이다른물건이아니요,
두두물물(頭頭物物)이시방법계(十方法界) 부처로다.

한생각을일으키면삼세제불(三世諸佛)이출현(出現)하고
옮기는걸음마다안락처(安榴處)가아님이없도다.

흐르는물소리는대승(大乘)의돈설(頓說)이요,
맑은바람은종풍(宗風)을연설(演說)하도다.

이가운데 시비(是非)를 뚫고 지나가는관문(關門)이 있
는가, 없는가?

있다하면종지(宗旨)를잃을것이요,
없다하면득실(得失)에걸릴것이다.

오늘산승(山僧)이본분철추(本分鐵鎚)를한번치니
수미산(須彌山)이바다위로걸어가고
구름 위에 철마(鐵馬)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한 걸
음나아간다.

여기모인대중(大衆)은역순(逆順)을자제하는기틀로
곧은것과굽은것을모두놓아버리면
시방(十方)의종지(宗旨)가한곳으로모일것이요,
정(正)과사(邪)의시비(是非)가원융(圓融)을이룰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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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종정 도림 법전

법전스님법어
조계종종정

‘부처님법대로’수행종풍계승결의

우러러발원하옵나니,
삼세제불과 역대조사께 무릎 꿇고 지극

한 마음으로 예경의 향화를 올리며 귀의하
나이다. 오늘 봉암사 청정수행도량에 모인
저희불문조종(佛門祖宗)의후학들은그동
안의 잘못을 참회하옵나니, 자비로써 증명
하여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남보다는 나를 먼저 생
각했고, 수행보다는 명리를 탐하였으며,
칭찬보다는 비방을 일삼았으며, 지혜보다
는 지식 얻기를 즐겼으며, 화합보다는 분
열을조장하였습니다. 이로말미암아수행
인의본분은망각하고교만과방일만늘어
왔습니다. 
이런 까닭에, 최근에 불교계를 대상으로

한세간의평가가일부의그릇된인식과의
도적인음해의요소가있음을부정할수없
으나, 근본적으로는우리불교내부의문제
에서비롯된것임을인정하지않을수없습
니다. 만일, 지금의 현상을 단순한 외부의
음해와 몰이해로 구실삼아 무사안일한다
면 교단은 더 큰 위기와 재앙에 휩싸일 것
이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대의 수행 정신
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오늘이곳봉암사역사의자리에서예참

(橍懺)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된 것은 60년
전 청담, 성철, 자운 스님 등 청정납자들의
자정과 혁신 운동이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닌바로지금더욱절실히요구되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그시절의결사자세로
돌아가서 지금의 수행 풍토를 점검하고 솔
직한 참회와 반성을 통해 제2의 결사 운동
을 주창할 시절인연이 도래한 까닭이옵니
다. 이제우리는구산선문의이자리에서잘
못된 불교계의 폐습이 있다면 과감히 혁신
하고 청정한 수행가풍을 회복하는 결사의
원년으로삼을것입니다.
저희 참회제자들은 이제부터 수행의 근

본으로 돌아가서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해서
중생의 아픔을 살피고 중생제도의 서원을
굳건히하며, 이자리에참석한모든사부대
중이일심으로참회하나이다.

1.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
옵니다. 무상의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받들어 실천하지 못함으
로인해세상의밝은빛이되지못하였음을
참회합니다.
2.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

옵니다. 세상의아픔을치유하고, 갈등을극
복하고, 희망을 안겨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중생에 아픔을 주고 걱정을 끼치고 갈등을
유발하는존재가되어있음을참회합니다. 
3.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

옵니다. 소임을맡고실행함에있어대중을

소중히 여기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함에도
사사로운 이해와 아집으로 이를 그르쳤음
을참회합니다. 
4.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

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정진하라, 무명을
떨치라, 상을버리라외쳤지만정작우리는
게으름과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음을 참회
합니다.
5.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

옵니다. 승가 공동체는 무엇보다‘화합’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음에도 편 가르기
와 차별에 빠져들어‘화합’을 지키지 못하
였음을참회합니다.
6. 지극한마음으로부처님전에참회하옵

니다. 우리내부에작은허물이있을때바로
드러내어 치유하지 못하고 남의 일인 것처
럼 무관심하여 수수방관하고 다른 곳에 책
임을전가하며냉소하였음을참회합니다.
7.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

옵니다. 부처님의가르침에따라언제어디
서나 용맹정진하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이
거늘, 명예와 이익을 떨쳐버리지 못하였음
을참회합니다.   
8.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

옵니다. 율장의전통과종헌종법의절차가
우리 스스로 존중해야 할 소중한 가치임에
도, 우리의문제를함께토론하고해결하기
보다는오히려세간의질서와규율에더집
착하였음을참회합니다.
9.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

옵니다. 스스로의허물을부끄러이여길줄
알며 남을 기꺼이 존중하고 칭찬하여야 함
에도,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방하였음
을참회합니다. 
10. 지극한마음으로부처님전에참회하

옵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큰스님들의
결사 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고 수행자의 본
분을망각한허물을가슴깊이참회합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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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암사결사60주년기념대법회동참대중일동

전문은Buddhanews.com에서

○…빗속에서진행된법회

법회가 시작되기 20여분 전부
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 경내가
어수선해졌다. 대웅전 앞마당에
깔아놓은자리가비에젖자철거
하는소동을빚기도. 결국행사는
예정보다 10분 늦게 시작됐으며
참석한사부대중은고스란히비를
맞았다. 하지만점차빗줄기는잦
아들어 법회 막바지에는 비가 거
의그쳤다. 비때문에예정됐던참
석대중의장궤합장이이뤄지지않
아아쉬움을남기기도했다. 

○…종단자정₩참회요구높아

법회는 최근 종단 상황을 반영
하듯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봉암사결사60주년을맞는기쁨
보다는 종단 구성원들이 참회와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

기때문이다. 또‘부처님법대로’
정신을이어받아제2, 제3의결사
가이뤄져야한다는요구도많았
다. 법회에 참석한 한 재가자는

“봉암사결사에참여했던스님들
이 현 종단 상황을 보면 땅을 치
고통곡할것”이라고탄식하기도
했다. 

○…장윤₩영배스님등불참

봉암사에 참석 사부대중을 실
은버스만 200여대도착하는진
풍경을 보였다. 하지만 스님은
1000여명도 참석하지 않아 대조
를보이기도했다. 또계파정치의
진원지인 중앙종회의원스님 또
한 20~30여명 밖에 모습을 보이
지않아참회와자정의지가부족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장윤, 영배 스님 등 동국대 관련
스님들또한법회에참석하지않
은것으로알려졌다. 

문경봉암사=남동우기자

봉암사대웅보전앞에마련된법단. 사진=박재완기자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영진 스님이 참
회문을낭독하고있다.

현장이모저모


